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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s.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men and women participants aged 20 to 49 
living in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Data analysis involved factor analysis,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that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 comprised four factors, namely individuality pursuit, deviation from norms, 
fashion pursuit, and social recognition pursuit. Self-esteem encompassed two factors 
positive self-esteem, and negative self-esteem. whil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consisted internalization, and awareness. Second, positive self-esteem 
significantly influenced individuality pursuit and deviation from norms in genderless 
preference factors. Thir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 with awareness particularly exerting a signifi-
cant effect on individuality pursuit, fashion pursuit, and social recognition pursuit. 
Fourth,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s exhibited differences based on gender role 
identity in factors such as individual pursuit, norm avoidance, and trend pursuit. 
Lastl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monthly 
income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s.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consumers perceived individuality pursuit, 
fashion pursuit, and social recognition pursuit as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of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independent 
brand identity by developing various items to express consumers’ individuality, differ-
entiated brand concepts from other brands, and store dis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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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I.� Introduction� �

21세기는 다양한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문화가 공존하며 융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패션

분야에서도 나타났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의 표현이 중

요한 요소였던 패션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와 

함께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거나 융합되어 나타남

으로써 현대패션의 흐름에 있어 주목할 부분이 되었

다. 특히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은 성에 대한 이

분법적 사고의 해체와 탈중심화, 다원주의, 페미니즘

(feminism)의 등장을 가져왔고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

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성역할에 

대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극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

니라 개별차원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사회적인 개

념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패션분야

에서도 문화적으로 정의된 남성과 여성의 성 고정관

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의 개념을 발전시키

는데 도움을 주었다(Yoo, 2007). 
성역할 변화에 따라 나타난 성의 혼재현상이 표현

된 패션은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androgynus), 메트

로섹슈얼(metrosexual) 및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 
등으로 이어졌고, 점차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양극

개념이 아닌 독립적 개념으로 보는 젠더리스(gender-
less) 패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젠더 혼재현

상에 대한 연구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게 되는데 대부

분 유니섹스(uni-sex) 또는 앤드로지너스, 젠더리스패

션에 대해 미학적 특성으로 연구 한 것(Chung, Yim, 
& Suh, 2018; Park, 2019)과 국내외의 컬렉션 자료의 

분석을 통한 조형적 특성과 표현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Jang, 2015; Kim, 2016; Yoo, 2007) 및 메트로섹

슈얼의 관점에서 외모관리행동을 분석한 연구(Hong, 
2013; Nam, 2009; Nam, 2010)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젠더리스패션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지만 

젠더리스패션에 대한 미학적 연구(Chung et al., 2018; 
Park, 2019)와 컬렉션지에 나타난 조형특징을 분석한 

연구(Kim, 2016; Yoo, 2007)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

만 21세기 현대패션의 중요 흐름인 젠더리스패션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패션에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젠더리스패션에 대한 실증

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리

스패션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젠더

리스패션 선호에 대한 하위차원에 대해 알아보고, 젠
더리스패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

써 젠더리스패션을 수용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Review� of� Literature�

1.�Genderless� �

젠더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생물학적 성

(sex)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남녀 간의 신체적인 차이

가 여성성과 남성성을 이분화한다는 통념을 거부하며 

등장하였다. 사회적으로 ‘남성다움’, ‘여성다움’과 연

관이 있는 정체성, 역할, 감정 및 활동이나 각 개인이 

스스로 학습 후 도전하고 내면화하는 것들을 가리키

며, 이는 개인적 선택영역을 의미한다(Wood, 2000/ 
2006). 젠더의 의미는 앤드로지니(androgyny)의 개념

으로부터 구축되었고 벤더젠든(vender zanden)은 앤

드로지니를 남녀 성별의 양성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
별 고정 관념 없이 개인으로서 인간 범위 전체의 감정

과 가능성 있는 역할을 표현하도록 사용을 허락하는 

기준’으로 설명하였다(Kim, Jekal, & Lee, 2010).
20세기 이후 젠더 혼재로 인한 패션현상은 다양하

게 나타났는데 유니섹스룩(unisex look), 앤드로지너

스룩(androgynous look), 젠더리스룩(genderless look)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니섹스란 사전적 의미로

는 ‘남녀 공용인, 남녀 구별이 없는’이란 뜻으로 유니

섹스룩은 남녀 공용 스타일로 이성의 공통된 아이템

을 공유하는 현상으로 성별의 차이를 사회에서 특정화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Hahn & Kim, 2012). 
앤드로지너스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되는 자유로

운 감성을 가리키며, 앤드로지너스룩은 여성복에 남

성복의 특징을 표현하거나 남성복에 여성복의 특징을 

표현함으로써 성 고정관념을 해체시켜 패션에 양성성

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

을 교차하여 강조하므로 유니섹스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Hong & Joo, 2020). 젠더리스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적으로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권장

되었고 젠더에서 파생되어진 용어로써 ‘성의 구별이 

없는’, ‘중성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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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로 역할과 책임, 행동을 정하지 않고 성별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있다(Park & Um, 
2017). 기존 패션이 개인의 정체성 강화를 성별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젠더리스는 성

에 대한 존재개념 자체가 없어서 자신을 어떤 성별로

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Lee, 2018). 
젠더리스패션의 선호경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수

행을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직은 미흡한 편이

라 본 연구에서는 젠더리스패션 이전에 나타난 젠더

혼재현상인 앤드로지너스, 메트로섹슈얼, 크로스섹슈

얼 등에 관한 선행연구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H. J. Lee(2007)의 연구에서는 앤드로지너스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남성패션의 여성화경향의 선호

에 대해 성역할 인식변화와 이상미 변화, 정보의 다양

화, 개성추구, 사고의 다원화 등 5가지 요인으로 설명

하였다. 이 중 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는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남성이 가족부양의무에서 벗어나면서 생겨난다. 이로 

인해 남성들은 외모와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점
차 부드러운 이미지의 남성이 선호되는 이상미에 대

한 변화가 생겼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과 전문 패션

정보를 통한 정보의 다양화로 이러한 현상은 계속적

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Lee(2009)의 연구에

서는 메트로섹슈얼현상에 대해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이상미의 기준변화, 남성의 역할변화, 하위문화 성장, 
정보매체 발달, 남성의 외모관심증가, 모방심리 등으

로 설명하였다. 즉 물질의 풍요와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

서 남성은 기존에 부여되어 왔던 사회적인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으며, 이로 인해 외모관심이 증대되

면서 미의 기준을 변화하고 성역할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메트로섹슈얼적 외모관

리행동을 하는 남성 소비자들의 심리적 동기는 신체

적 결점극복, 자신이 선정한 이상적 외모기준의 구현, 
자기만족· 자아도취,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한 모방심리로 나타나며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적

극적인 정보탐색으로 최신유행정보와 독특함을 추구

한다고 하였다. Hong(2013)의 연구에서는 메트로섹

슈얼 현상에 대해 성초월 개성추구, 유행관여, 자기 

패션취향 인지 및 고급제품선호의 4개 차원으로 설명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메트로섹슈얼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만의 패션취향이 확고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

일을 잘 알고 있으며, 메트로섹슈얼 성향은 남성이 여

성적 취향을 가진 것이 아닌 성적 취향 초월에 따른 

개성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Kim(2010)의 연구에서는 크로스섹슈얼 현상을 심

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고, 심리적 요인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적 시

류로 인해 생물학적 성의 개념에서 사회 문화적 차원

의 성의 개념이 도입되어 남성성과 여성성의 규정보

다는 양성성을 지향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이상적인 

성향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남성미의 변화, 대

중매체의 영향을 들었는데,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터

넷의 보급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의 접촉하면서 가치

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크로스섹슈얼 현상이 나타났다

고 하였다. 
Oetojo(2016)는 인도네시아의 18~27세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젠더리스패션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결과

에서 소비자들은 젠더리스패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젠더리스 의류 구매 시, 디자

인을 70% 정도 고려하며 그 다음으로 의류의 기능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디자

인은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별의 경계를 허문 젠더리스패션에 대한 선호가 나

타났고,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 젠더리스패션은 표

현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젠더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스타일을 실험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하였

다. Fajria(2022)는 일본의 젠더리스 단시(genderless 
danshi, 단시는 청년을 가리킴)현상과 성역할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청년들이 젠더리스 단시를 선택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사회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욕구와 그들의 커뮤니티가 더 

발전하고 사회에서 더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희

망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패션 및 미용 소

비에 개방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Yan and Han 
(2022)의 패션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젠더리스패션 인

지도에 대한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성적 패션추

구집단과 패션 관심추구집단은 젠더리스 인지도에 대

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합리적 패션추구집단과 패

션 무관심집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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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패션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젠더리스패

션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편이고, 패션에 비교

적 무관심할 경우 젠더리스패션에 대한 인지도가 낮

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선행연구

를 살펴본 결과 젠더혼재패션의 요인은 주로 성역할 

인식변화, 개성추구, 유행관여, 외모관심, 자기만족, 타
인에게 인정받는 욕구, 라이프스타일변화 및 정보의 

다양화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젠더리스패션 선

호의 하위차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Gender� role� Identity�

성역할정체성이란 한 문화권 내에서 어떤 개인이 

속한 성(gender)에 맞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특성

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사회문화적 규범을 반

영하고 의복을 선택할 때 우선시되어 복식형태와 패

션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Huh, 2017). 오늘날 현대 

산업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 진

출하면서 사회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

이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과 관

계없이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특성도 변화하

였다(Y.-J. Lee, 2007).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실증적 연구는 주로 성역할

정체성에 따른 외모관리경험이나 의복선호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젠더혼재현상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앤드로지너스와 메트로섹슈

얼 및 크로스섹슈얼과 관련한 의복선호도 및 외모관

리행동에 관한 연구로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20~30
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패션의 여성화경

향에 관한 연구(H. J. Lee, 2007)에서는 성역할 정체

감 유형을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성

의 경우 연령과 교육 수준, 직업, 월평균 수입 등에서 

양성성, 미분화 집단의 경우가 남성성, 여성성 집단보

다 높이 나타났고 여성 또한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남성성과 양성성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는 점차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있

으며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로 인한 사회활동 증가가 

성역할 의식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직업별로

는 여성은 사무직, 공무원, 생산직에서 성역할 고정관

념 탈피가 나타났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주부집단

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성패션의 여성화경

향 요인은 남성은 양성성 집단이 유행추구, 감각추구

를 중요하게 인식함으로써 남성패션의 여성화경향을 

하나의 유행현상으로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여성은 양

성성 집단에서는 유행추구, 남성성집단에서는 개성추

구, 성역할 이탈, 여성성지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비전통적 성역할 정체성 집단이 남

성패션의 여성화경향을 유행현상인 동시에 성역할 탈

피현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성패

션에 나타난 여성화경향은 시대변화에 따른 유행현상

과 개성추구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am(2009)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49

세까지의 남성소비자를 대상으로 성역할정체성과 크

로스섹슈얼소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통적 성역할집단인 남

성성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성역할 정

체성에 따른 남성소비자의 크로스섹슈얼 소비는 여성

성 집단보다 양성성 집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남성적 특징과 

타인을 배려하고 안정을 지향하는 여성적 특징을 함

께 가진 소비자들이 크로스섹슈얼 소비행태에 더 적

극적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Nam(2010)의 성역할 정체성에 따른 메트로섹슈얼 

소비에 연구에서는 양성성 집단에서 메트로섹슈얼 소

비 성향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메트로섹슈얼 소비는 

패션과 외모에 대한 관심만이 아닌 패션에 대한 과감

한 도전이며, 패션과 트렌드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

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이므로 메트

로섹슈얼 소비는 남성들의 소비 성향이 여성화되었다

고 보는 단순한 견해에 반박하는 것이라 하였다. 
Huh(2017)의 한국 현대패션과 젠더가치관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수용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사회적 규범 준수를 중요시하고 패션 스타

일 추구에서도 사회적 이미지를 중요시한다고 하였

다. 더불어 젠더 인식 부재의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확고해서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규범을 의

식하지 않고 편안한 패션스타일을 추구하고, 전통적

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개성과 새로운 취

향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트렌디한 스타일을 추구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젠더가치관에 따라 패션스타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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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호경향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

로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성

역할정체성에 따라 남성의 여성화 경향, 메트로섹슈

얼 및 크로스섹슈얼 선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성에 따라 젠더

리스패션 선호에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Self-esteem

자아존중감이란 자기개념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능

력이나 특성에 따라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 감정 

및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

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이며 척도라고 할 수 

있다(Jung, 2018). 자아는 환경 속에서 자아를 알게 되

는 객체의 입장으로 잠재성을 가지는 과정을 포함하

여 그 속의 상호작용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자아는 

완결된 결정체가 아니라 계속되어 형성되어가고 형성

된 자아는 내적, 외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

적 특성이 된다(Song, 2013). 또한 내가 가치 있다고 

확신하는 나의 행동 혹은 자아 특성들과 관련된 특성

에 중요성을 부여한다(Cho, 2017). 따라서 개인이 자

신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 가치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 

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

진 사람일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보다 행

복을 느끼며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경향

이 있다(Hwang, 2007).
Woo(2017)는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추구혜택의 실용성과 기

능성보다 심리적인 차원의 미(美)를 더욱 추구하고, 
의복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스스로

의 외모에도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Kim, Seo, and 
Lee(2017)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스스로 내면화

된 이상적 외모에 대한 가치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하

면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내면화되어진다

고 하였다. Moon and Yoo(2003)의 연구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여성은 자신감이 강하고 유행을 

선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유행하는 의복을 남보

다 먼저 착용하여 자기다움을 표출한다고 하였다. 
Shin and Koh(2020)는 젠더리스패션소비자들의 자기

이미지와 식별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의 젠더리스패션 

소비자들은 옷을 통해 자아상을 표현하며 특정 자아

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주체의 욕구는 젠더리스패션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젠더리

스패션 선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과 젠더리스패션 선호의 연관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4.�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appearance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란 내가 속한 사회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문화에 대한 가치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Heinberg, Thompson, and Stormer 
(1995)에 의해 개발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는 인식과 내면화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인식요인은 그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

적 표준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면화

요인은 외모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평

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말한다(Kim et al., 2017). 
Kim, Lee, and Chung(2001)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의 몸매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사회

적으로 외모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할수록 의복을 통

해 신체를 보완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고 하였다. Lee, Chung, and Ahn(2015)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가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고, 인식이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낮다고 하였다. 이는 각자의 개성이 강해짐에 따라 매

스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회문화적 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점차 그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라 하였다. Kim et al.(2017)은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가 내면화되고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

성을 인식하면 할수록 내면화된 이상적 외모에 대한 

가치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할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

아지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여

자 대학생의 경우 외모를 가꾸는 행동에 높은 관여를 

보일수록 남자 대학생과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

다. Nam(2010)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긍

정적일수록 메트로섹슈얼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메트로섹슈얼성향에 높

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이 여성화되

면서 나타난 소비의 관점이 아닌 현대사회의 외모 중

시 풍조가 반영된 새로운 유행경향이며 사회적 환경

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성공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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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소비행동이라고 하였

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는 사회적 인정욕구와 관련되어 젠더혼재현상

인 메트로섹슈얼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메트로섹슈얼현상이 남성이 여성화되어 나

타난 소비라기보다는 외모 중시 풍조가 반영된 새로

운 유행경향이며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소비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젠더리스패션 선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Research�Method

1.�Research�questions

본 연구에서는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젠더리스패션에 대한 소비

자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젠더리스패션 선호, 자아존중감 및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차

원을 알아본다.
연구문제2: 자아존중감이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젠더리

스패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4: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젠더리스패션 선

호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젠더리스패

션 선호의 차이를 알아본다.

2.�Definition� of� variables� and�measurement

연구수행을 위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젠

더리스패션 선호 요인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젠더리스패션 선호의 하위차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므로 젠더혼재현상인 앤드로지너스와 메

트로섹슈얼, 크로스섹슈얼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문항추출과정은 선행연

구에서 추출된 요인 중 젠더리스패션 선호와 유의미

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추출한 후 연구과

정에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의상학 전문가 5인과 

함께 문항을 선정하거나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젠더리스패션 선호,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성역할정체성 그리고 인구통계학

적인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1)�Genderless� fashion�preference

젠더리스패션 선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남성패

션의 여성화경향 요인을 측정한 H. J. Lee(2007)의 연

구와 메트로섹슈얼현상 요인을 측정한 Hong(2013)의 

연구, 메트로섹슈얼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를 한 Lee(2009)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측정문항은 

총20문항으로 설정 후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그

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젠더리

스 개념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문 시행 전 

조사대상자들에게 젠더리스현상에 대한 개념을 설명

하고 관련 사진을 제시하여 측정오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2)� Self-esteem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senberg(1965)
의 도구를 번안한 Choi(2010)의 연구와 Jung(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으며, 총 10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일반적인 측정도

구로는 SATAQ(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
rance questionnaire)(Heinberg et al., 1995)를 주로 사

용하는데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는 인

식(awareness) 요인과 그 기준을 수용하여 자신에 대

한평가기준으로 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SATAQ(Heinberg et al., 
1995)와 Nam(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

정 보완하였으며 총 1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Gender� role� identity

본 연구에서는 Bem(1974)의 성역할측정척도(bem 
sex role inventory: BSRI)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

한 Jung(1990)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 710 －



Vol. 31, No. 6 이� �현� �지 7

inventory: KSRI)와 Woo(2017)의 연구 문항을 수

정․보완하여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KSRI의 채점

방법은 Jung(1990)의 연구 등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중앙치분리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채택하였는

데, 이는 전체 응답자 집단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들의 

중앙값을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

가 이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가려서 네 집단으로 분류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류한 네 

집단보다는 전통적 성역할 집단과 비전통적 성역할 집

단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났으므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남성의 남성성 집단과 여성의 여성성집단을 포함시켜 

전통적 성역할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남성의 여성성집

단과 여성의 남성성집단, 남성 여성의 양성성집단을 

포함시켜 비전통적 성역할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 Sampling� and�data� analysis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40대 남성과 여성으로, 이 연령대는 사회생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세대이므로 성역할 정체성 인

식과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

한 인지가 비교적 잘 되어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

문이다. 자료수집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오프라

인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

까지 시행하였고 총 400부 중에서 불성실한 답변 42
부를 제외한 총 358부의 설문지를 SPSS 21.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젠더리스패션 선호와 자아존중감,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차원 분석을 위해 요

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젠더리스패션 

선호와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성
역할정체성 및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t-test, ANOVA와 사후분석을 

위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Ⅳ.� Results

1.� Factor� analysis� of� genderless� fashion� prefer-

ence,�self-esteem�and�sociocultural�attitude�toward�

appearance

본 연구에서는 젠더리스패션 선호, 자아존중감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방식을 사용하

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

이며 요인부하량 .60 이상을 유효한 변수로 판단하였

다. 또한, 변수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Cronbach’s α값이 .60 이상인 경

우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1)�Factor�analysis�of�genderless�fashion�preference

국내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패션 선호 요인을 추

출한 결과는 <Table 1>과 같고, 모두 4가지 요인이 추

출되었으며 전체 누적설명력은 64.04%로 나타났다. 
요인 간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각각의 요인별 신뢰도 계수가 .61에서 .80으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제1요인은 ‘나는 남

과 다른 스타일을 좋아한다.’, ‘나만의 스타일을 지키

는 것은 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등 4문항으로 

이루어져 ‘개성추구’로 명명하였고, 제2요인은 ‘남성

적․여성적이란 말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멋있다

면 굳이 남성용, 여성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등 4
문항으로 이루어져 ‘규범탈피’로 명명하였다. 제3요

인은 ‘나는 TV, 잡지, 인터넷을 통해 최신 유행을 따

르려고 노력한다.’, ‘현재 유행하는 의복 스타일에 대

해서 잘 알고 있다.’ 등 3문항으로 이루어져 ‘유행추

구’라 명명하였다. 제4요인은 ‘만약 당신이 사회적 계

급에 속하고 싶다면 소속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입어

야 한다.’ 등 2문항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인정추구’
라 명명하였다. 이는 앤드로지너스 현상으로 이해되

는 남성패션의 성화경향에 대해 분석한 H. J. Lee 
(2007)의 연구에서 남성패션의 여성화경향은 유행추

구, 개성추구와 성역할이탈요인 등으로 나타난다는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메트로

섹슈얼현상에 대한 분석한 Lee(2009)의 결과에서 메

트로섹슈얼현상은 남성의 역할변화와 타인에게 인정

받고 싶은 욕구로 나타난다는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

임을 보여주었고, Hong(2013)의 연구에서 메트로섹

슈얼현상은 유행관여와 성초월 개성추구현상으로 나

타난다는 결과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 Factor� analysis� of� self-esteem

자아존중감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Varimax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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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고, 모두 2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누

적설명력은 69.79%로 나타났다. 요인 간의 내적일관

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각각의 요인별 신뢰

도 계수는 .81에서 .88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제1요인은 ‘나는 나에 대해 만족하고 있

다.’, ‘나는 장점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 3문항

으로 이루어져 ‘긍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실

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 3문항으로 이루어

져 ‘부정적 자아존중감’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자아존

중감을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연구한 Choi(2010)와 Jung(2018)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Individuality 
pursuit

I like different styles from other people.
Keeping my style trendy i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I like unique clothes.
I want to have a new image of myself.

.77

.72

.70

.68

Eigen value: 4.06 Cumulative: 31.22% Cronbach’s α: .80(3.82)

Deviation from 
the norms  

The distinction between masculine and feminine is meaningless to me.
There’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men’s and women’s clothes if it’s stylish.
If it suits me, I can buy clothes of the opposite sex.
I think the clothes of the opposite sex is more suitable for me.

.87

.82

.71

.68

Eigen value: 1.93 Cumulative: 46.07% Cronbach’s α: .75(3.52)

Fashion pursuit
I try to go with the latest style I saw on TV, magazines, or the Internet.
I am well aware of latest fashion style.
I want to be seen as a person with a fashion sense.

.81

.67

.61

Eigen value: 1.41 Cumulative: 56.91% Cronbach’s α: .70(3.24)

Social 
recognition 

pursuit

If you want to belong to a social class, you have to wear similarly to people in the class.
Clothes are an important means of getting a job or popularity.

.84

.78

Eigen value: 1.02 Cumulative: 64.04% Cronbach’s α: .61(3.34)

<Table� 2> Factor analysis of self-esteem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Positive 
self-esteem

I am satisfied with myself. 
I think I have many merits.
I feel like I’m a valuable person.
I am proud of myself.

.84

.83

.80

.77

Eigen value: 3.37 Cumulative: 42.15% Cronbach’s α: .88(3.74)

Negative 
self-esteem

I don’t think I’m capable.
I feel like a failure.
I feel like I have no merit at all.

.85

.85

.83

Eigen value: 2.21 Cumulative: 69.79% Cronbach’s α: .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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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actor�analysis�of�sociocultural�attitude�toward�

appearance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직교회전법을 이용한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고, 모두 2가

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누적설명력은 57.65%
로 나타났다. 요인 간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각 문항간의 Cronbach’s α값은 각각의 요인별 

신뢰도 계수가 .75에서 .81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

성을 보여주었다. 제1요인은 ‘나는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처럼 보였으면 한다.’, ‘내가 목표로 하는 이상

적인 외모는 TV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다.’ 등 4문항으로 이루어져 ‘내면화’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우리 사회에서 신체 매력성은 매우 중요

하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관리는 중요

하다.’ 등 3문항으로 이루어져 ‘인식’이라 명명하였

다. 이는 SATAQ(Heinberg et al., 1995)와 Nam(2010)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2.�The�effect�of�self-esteem�on�genderless�fashion�

preference

자아존중감이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고, 젠더리스패션 선호 요인 중 개성추구와 규범

탈피에 유의미한 영향(***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젠더리스패션 선호의 개성추구요인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Woo(2017)
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추구혜택의 

실용성과 기능성보다 심미성을 추구한다는 결과와 

Moon and Yoo(2003)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이 유행을 선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의복

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착용하여 자기다움을 표출한

다고 한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Hwang(2007)의 연구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은 자아존중

감을 가진 사람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

다는 결과와 같이 개성추구를 위해 새로운 패션흐름

으로 나타난 젠더리스패션을 선호하는 결과는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자아

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요소이며 외모관리행

동이나 의복추구혜택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젠더리스

패션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The�effect�of�sociocultural�attitude�on�gender-

less� fashion� preference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젠더리스패션 선

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개성추구, 유
행추구, 사회적 인정추구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중 인식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Kim et al.(2001)의 연구에서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

람들은 외모가 갖는 사회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

복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완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으

<Table� 3> Factor analysi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Internalization

I want to look like a celebrities on TV. 
My ideal appearance is actors who appear in TV dramas and movies.
I sometimes compare my appearance with celebrities on TV. 
I sometimes compare my body figure with people on TV.

.86

.85

.77

.60

Eigen value: 3.90 Cumulative: 43.22% Cronbach’s α: .81(3.49)

Awareness
It is important to manage body shapes for a success in our society.
It is important to manage appearance for a success in society.
It is important to look attractively in our society.

.78

.70

.67

Eigen value: 1.30 Cumulative: 57.65% Cronbach’s α: .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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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한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유명 연예인이나 모델 등 이상적 모

델을 따라하는 내면화 요인보다는 사회에서 매력적으

로 보이거나 성공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인식 요인

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반면 

Nam(2010)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메트로

섹슈얼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메트로섹슈

얼 소비가 남성이 여성화되어 나타난 소비가 아닌 현

대사회의 외모 중시 현상이 반영된 새로운 유행경향

이며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

회적 성공의 도구로써 현실에 부합하는 소비행동이라

고 한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요인은 젠

더리스패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고 젠더리스패션 선호는 성역할 이탈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추구로 표출됨

으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 Differences� of�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

according� to� gender� role� identity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고, 비전통적 성역할 집단과 전통적 성역할 집

단은 개성추구 요인, 규범탈피와 유행추구 요인에서 

<Table� 4> The effect of self-esteem on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B β t F Adj R2

Individuality pursuit
Positive self-esteem .39 .36 4.63***

10.51*** .44
Negative self-esteem .15 .13 1.66

Deviation from the norms  
Positive self-esteem .16 .18 2.09

 7.72*** .29
Negative self-esteem .16 .15 1.84

Fashion pursuit
Positive self-esteem .15 .15 1.85

 2.25 .16
Negative self-esteem .01 .01  .01

Social recognition pursuit
Positive self-esteem .10 .09 1.13

  .77 .09
Negative self-esteem .10 .08  .98

*** p<.001

<Table� 5> The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 on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B β t F Adj R2

Individuality pursuit
Internalization .08 .12 1.81

38.13*** .31
Awareness .41 .47 6.90***

Deviation from the norms  
Internalization .08 .15 1.46

 2.83 .05
Awareness .10 .14 1.39

Fashion pursuit
Internalization .12 .23 3.23**

17.23*** .17
Awareness .20 .28 4.00***

Social recognition pursuit
Internalization .03 .05  .54

15.42*** .22
Awareness .33 .04 4.43***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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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났고 개성추구요인과 유행추구요인은 비

전통적 성역할 집단이 전통적 성역할집단에 비해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규범탈피 요인은 전통적 성

역할 집단이 비전통적 성역할집단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H. J. Lee(2007)의 연구에서 비전

통적 성역할 집단인 양성성 집단이 남성패션의 여성

화경향 요인 중 유행추구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남성패션의 여성화경향을 하나의 유행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Nam(2010)의 연구에서 양성성 집단이 메트로섹슈얼 

소비 성향이 크고 이는 메트로섹슈얼 소비가 단순히 

남성들의 소비 성향이 여성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패션과 트렌드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

로 자신을 표현하는 현상이라는 결과와도 비슷한 맥

락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젠더리스패션 선호 요인 

중 양성성 집단이 포함된 비전통적 성역할 집단에서 

개성추구 요인과 유행추구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젠더리스패션을 성역할정체성의 변화에 한정된 

단순한 현상이 아닌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는 유행현상이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개성추구 현

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Differences� of�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대한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7>과 같고, 성별

을 제외한 연령,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월평균 수입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서는 규범탈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규범탈피에서 40대>30대로 나

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성추구에서는 대학교 

졸업>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대학원 이상으로 

나타났고, 규범탈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

학>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행추

구에서는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인정에서는 대

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고등학교 졸업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젠더리스패션을 규

범탈피로 인지하고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성

추구, 유행추구, 사회적 인정 추구 현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사회진

출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남녀 모두 성역할변화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Y.-J. Lee, 2007)처럼 교육수준

이 높아질수록 성역할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므

로 젠더리스패션 또한 성별에 대한 탈피현상이라기보

다는 자연스러운 패션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직업에서는 개성추구, 규범탈피 그리고 

사회적 인정추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

성추구에서는 학생>판매 서비스직으로 나타났고, 규

범탈피에서는 사무직, 전문직>자영업으로 나타났으

며, 사회적 인정추구에서는 학생>사무직으로 나타났

다. 월별 수입에서는 규범이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600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 200~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통

계적 특성에 따라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Differences of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 according to gender role identity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

Gender role 
identity

Individuality 
pursuit

Deviation from 
the norms

Fashion 
pursuit

Social recognition 
pursuit

mean(SD)

Traditional gender role group
(n=143)

3.32
(0.95)

2.87
(1.25)

2.74
(1.23)

2.28
(1.11)

Non-traditional gender role group
(n=215)

3.65
(1.17)

3.85
(1.11)

3.58
(1.32)

2.49
(1.28)

t –2.48* –6.11*** –4.92*** –1.42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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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21세기에 나타난 패션 문화의 중요 

코드 중 하나인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수로서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 및 성역할정체성을 설정하여 연관성을 살

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리스패션 선호의 요인은 개성추구, 규범

탈피, 유행추구, 사회적 인정추구 등 네 가지 요인으

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

적 자아존중감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내면화와 인식 등 두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7> Differences of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less fashion 
preferenc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Individuality

pursuit
Deviate from 

the norms 
Fashion
pursuit

Social 
recognition 

pursuit

mean(SD)

Gender Male
Fmale

158
200

3.43(0.96)
3.55(0.89)

3.07(1.26)
3.29(1.29)

3.30(1.09)
3.43(1.30)

3.39(0.96)
3.33(1.16)

t –1.27 –1.97 1.45 .69

Age
20s
30s
40s

a
b
c

173
114
 71

3.57(1.14)
3.36(1.37)
3.45(0.96)

2.63AB(1.34)
2.00B(0.89)
3.45A(1.32)

3.65(1.20)
3.00(0.83)
3.33(1.86)

3.67(0.92)
3.41(0.96)
3.16(1.37)

F .20 6.75*** 2.76 1.44 

Scheffé - c>b -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student 

College graduate  
Master’s or higher

a
b
c
d

 56
111
151
 40

3.44B(0.42)
3.33B(0.93)
4.11A(1.02)
3.52B(1.14)

3.78A(0.86)
3.98A(0.95)
3.17B(0.52)
3.20B(0.85)

3.19B(1.45)
3.26B(1.32)
3.72A(1.43)
3.80A(1.29)

2.99B(0.84)
3.18AB(1.30)

3.43A(1.19)
3.37A(1.20)

F 9.95*** 12.78*** 9.46*** 3.70*

Scheffé c>a,b,c a,b>c,d c,d>a,b c,d>a

Occupation

College student 
Office

Sales/service  
Professional 

Owner-operator

a
b
c
d
e

137
101
 52
 39
 29

4.32A(0.74)
3.92AB(0.95)

3.00B(0.85)
4.00AB(0.61)
3.80AB(1.64)

2.50AB(1.31)
3.31A(1.36)

2.67AB(0.49)
3.80A(1.23)
1.60B(0.54)

3.52(1.19)
3.00(0.60)
3.74(1.01)
3.50(1.20)
3.20(1.10)

3.94A(1.09)
2.20B(1.10)

3.46AB(1.27)
3.04AB(0.85)
3.06AB(0.60)

F 7.26*** 7.43*** 1.63  5.21***

Scheffé a>c b,d>e - a>b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2–4 million won
4–6 million won

More than 6 million won

a
b
c
d

181
98

 51
 28

3.80(0.77)
3.33(1.46)
3.53(1.13)
3.92(0.97)

2.17B(1.59)
1.69B(0.86)

2.43AB(1.22)
3.25A(1.11)

3.33(1.44)
3.77(0.83)
3.59(0.90)
3.89(0.68)

3.30(1.30)
2.78(1.35)
3.41(1.34)
3.42(1.35)

F 1.42 6.75*** 1.42 1.29

Scheffé - d>a,b - -

* p<.05, *** p<.001, Scheffe-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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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아존중감이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젠더리스패션 선호 요인 중 개성

추구와 규범탈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

가를 하여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심

리요소로 외모관리행동이나 의복추구혜택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젠더리스패션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젠더리스패

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개성추구, 유
행추구, 사회적 인정추구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요인은 젠더리

스패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고 

젠더리스패션 선호는 성역할탈피라는 단순한 관점에

서의 해석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추구로 표출됨으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넷째,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젠더리스패션 선호는 

비전통적 성역할 집단과 전통적 성역할집단은 개성추

구 요인, 규범탈피와 유행추구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

났고 개성추구요인과 유행추구요인에서는 비전통적 

성역할 집단이 전통적 성역할집단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범탈피 요인은 전통적 

성역할 집단이 비전통적 성역할집단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통적 성역할 집단에

서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

성추구와 유행추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젠더리

스패션을 성역할정체감의 변화에 따른 단순한 현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유행현상이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개성

추구를 위해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을 제외한 연령,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월평균 수입에서 차이가 나타

났다. 교육수준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

는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젠더리스패션현상을 

규범탈피로 인지하고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

성추구, 유행추구, 사회적 인정 추구 현상으로 인지하

고 있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성역할변화가 증가되게 

되었으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역할변화에 대

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젠더리스패션 또한 

단순한 성역할 이탈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패션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

에서는 개성추구, 규범탈피 그리고 사회적 인정추구

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개성추구와 사회적 인정추구

는 대학생에서, 규범탈피는 전문직에서 높게 나타났

다. 연령에서는 규범탈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월평균 수입에서는 규범탈피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제언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소비자들은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영향을 주

는 요인에 대해 개인의 개성추구와 유행추구, 사회적 

인정추구 등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

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특히 인식

요인이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볼 때 젠더리스패션을 성역할탈피라는 단순한 관점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추구를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키

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

비자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

이템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통한 다양한 착용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를 잘 표현하고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커스터 

마이즈 된 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 된 브랜드 컨셉이

나 매장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리스패션 선호에 소비자의 심

리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사회적 태도

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외모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향후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젠더리스패션의 관련성에 관한 포괄적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젠더리스패션은 더 

이상 젠더특성의 구분이 아닌 새로운 착장개념을 통

해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경쟁력

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볼 때 보

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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